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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pects and Task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for the Subject of <Religion in Human Life>: 

Focusing on Teachers' Autonomy and Expert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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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mote understanding of the subject of religion, 

which was renamed from <Religious Studies> to <Religion in Human Life> through the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reorganization, to forecast changes centered on teachers.

[Contents] The study examined the culture of religious teachers. Furthermore, it predicted 

how the expansion of autonomy presented in the 2022 revised curriculum would impact the 

field, and summarized its relevance to the expertise of religious subject teachers.

[Conclusions] Religious education in schools has been continually institutionalized and 

standardized across various aspects. The institutionalization, guided by the Education Act, 

ensures a certain degree of universality, but distinct variations are still attributable to 

individuals. Moreover, throughout the iterative process of curriculum revision, religious teachers 

have implemented practical changes, including textbook development, without their expertise 

being adequately documented or studied. Comprehensive research at the Ministry of Education 

level is required to establish sustainable religious education in schools. Also, an inter-religious 

council of religious teachers needs to be established to propose initiatives aimed at overcoming 

misunderstandings and prejudices surrounding school religiou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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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 
<삶과 종교> 교과 도입에 따른 전망과 과제: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 문제를 중심으로

김은영

동국대학교 K학술확산연구소 연구초빙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삶과 종교>로 교과명이 변

경된 종교교과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주요 주체인 교사를 

중심으로 변화를 전망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종교교과 교사 양성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발현되는 종립학교의 

문화를 고찰한다. 더불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자율권 확대가 현장에 미치는 영

향들을 예상하고, 종교교과 교사의 전문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정리한다.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교육과정, 교과서, 교원 양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도화와 통일화가 지속되었다. 교육법에 의거한 종교교육의 제도화는 어

느 정도 보편성을 담보하였지만, 개별 종교교사에 따른 다양한 특수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또

한 반복되는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교과서 개발을 포함한 실질적인 변화 적용의 주체는 종

교교사였으며, 그 전문성에 대해서는 성실히 기록되고 연구되지 못 하였다. 지속가능한 학교

에서의 종교교육을 위해서는 지나온 역사와 현재의 실질적 현황을 종합할 수 있는 연구가 진

행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초종교 종교교사 협의회가 구성되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공동

의 활동을 통해 학교종교교육이 특정 종교의 신앙교육이라는 오해와 편견을 극복할 것을 제

안하였다.

[주제어] 2022 개정교육과정, <삶과 종교>, 종교교사, 종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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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2022년 11월 9일, 교육부가 개정 교육과정의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교육부 공고 제 

2022-414호). 우리나라의 11번째 교육과정이자 7차 교육과정 이래 4번째 수시 개정 교육과정인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되자, 사회 각계의 의견과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표현, 소수자에 대한 구체적 예시, 고교학점제 실시 등 총론에 대한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기

도 하였지만, 교과별 각론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들이 있었다. 

특히 종교교과에 있어서는 기존의 <종교학>에서 <삶과 종교>로 교과명이 변경되는 큰 변화

가 있었다. 기존 교육과정에서는 학문적 차원의 객관적 종교 교육(education about religions)에 

집중했다면, 새 교육과정에서는 교과명에 “학(學)” 대신 “삶”이라는 단어가 포함되면서 교양으

로서 종교교과가 학생들의 삶에 더 가깝고 실효성 있는 과목이 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을 보여주

고 있어 긍정적인 변화로 판단된다. 그러나 교과명의 변경은 단순하게만 이해할 사항도 아니다. 

그 명칭과 주제에 따라 교과교육과정이 구성되어지고, 그에 따르는 교과서가 제작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는 학교 현장에서 그 취지에 맞도록 구현되고 교육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삶과 종

교> 교과의 실제 도입 이전에 학계와 현장에서는 어떤 전망을 가지고, 예상되는 과제들을 어떻

게 대비할 것인지 다각도의 고민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삶과 종교> 교육과정의 개발과정과 주요사항 전반에 대한 검토와(Kim, 2023: 

19-40) 교과서 개발에 대한 연구가(Lee, 2023: 41-60) 이미 발표되기도 했다. 이와 같이 그동안 

중등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문제는 대부분 교과교육과정에 대한 해석이나 교과서의 검인정 절

차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현장에서 교수자로서 현장에서 종교교육을 수행하는 교사에 대

한 연구는 비교적 소략한 편이었다. 기존의 연구들도 각 종교계 사립학교의 교사와 관련된 연

구들이 대부분이다(Park, 2002: 71-86; Song, 2017: 75-103; Yoon & Kim, 2009: 131-157; Ham, 

2016: 227-260 등). 일시적으로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과 교원 임용을 대비하여 집중적으로 연

구들이 진행되기도 하였다(Sohn, 2008: 31-49; Yang, 2008: 1-9; Lee, 2008: 89-112; Choi, 2008: 

69-87; Kim, 2008: 11-29;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Religious Education 2008 

등). 그러나 교육과정의 변화나 교과서 도입 등 제도의 변화에 따라 교사의 역할이 어떠한 영

향을 받는지에 대한 실증적 접근은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Kim & Ko, 2004: 231-256; Kim, 

2017: 77-98).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은 그 자체로도 현장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지만, 그중에서도 교사

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 확대 방안이야 말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주제일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종교교육의 주요 주체인 교사를 중심으로 제문제들을 살펴보려 한다. 먼저 종

교교과 교원 양성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학교에서의 실제 현황을 종합할 것이다. 다음으로 교육

과정의 자율권 확대가 교사와 현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전망하고 그 과제들을 정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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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겠다. 이를 통하여 교육과정과 가장 긴밀한 관계에 놓여있는 현장의 종교교사들에 대한 이

해를 도모하고, 더 나아가 개정 교육과정으로 인한 총체적인 변화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종교교과 교원 양성과 교사문화

1. 종교교사 양성 제도의 변천 과정

주지하다시피 국가교육과정에 종교교과가 편제되기 전인 제4차 교육과정 이전부터 종립학교

의 현장에서는 종교 관련 수업이 성경, 교리, 교학 등의 명칭으로 실제로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수업을 지도하기 위한 교사의 역할은 근무 중인 종립학교의 설립과 관계

된 종교 활동을 하거나 종립대학에서 관련 전공을 한 교목, 성무감, 교법사 등이 담당하였다

(Ko, 2012: 214; Kwak et al., 1973: 27).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시기는 제4차 교육과정부터였다. <종교>라는 교

과명이 최초로 국가교육과정에 등장하였으나 편제, 시수 등에 대한 간략한 기준만 언급된 수준

이었다. 그러나 종교교과의 정식 시행은 종교교사 자격에도 변화의 계기가 되어, 교원 자격증

에 ‘교육’의 하위 단위로 ‘종교’가 명시되기 시작한다.1) 그러나 여전히 종교교과의 교사 역할은 

대부분 기존의 성직자들이 담당하였으며, 당시에는 교원자격증이 없는 교사들도 일부 존재하였

다(Kim, 2017: 83). 이러한 제도와 현장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제5차 교육과정 시기에 임시

교원양성소에서 종교교사를 위한 자격연수 과정이 개설되었다. 또한 중등 교원자격증의 표시과

목으로 ‘종교’가 별도로 독립되었다. 제4차와 5차 교육과정 시기의 제도적 보완과 임시교원양

성소 운영을 계기로 교원자격증 없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던 무자격자들과 타교과 표시과목

의 교원자격증 소지자들까지 이 연수를 통해 정식 종교교사가 된다.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여러 차례 개설된 임시교원양성소의 종교교사 연구과정은 운영시기

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다양한 종교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이수 과목을 구성하였

다(Kim & Ko, 2004: 242; Kim, 2017: 84-86). 또한 종교교과 교직이수과정의 기본이수과목 역

시 특정 종교에 집중하기 보다는 객관적인 학문의 대상으로 여러 종교들에 대해 배울 수 있도

록 구성되어 왔다. 현재 종교교사의 양성은 타교과와 같이 <유치원 및 초등 중등 특수학교 등

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학부 과정의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원에서 담당

1)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일부개정 1983.10.5. 문교부령 제519호) 제1장 제2조 ②항 관련 별표 1.: ‘중

등학교ㆍ특수학교 및 초등학교 교사자격증 표시과목’에는 ‘교육(교육학․심리․행정․시청각․공학․종

교)’ 형태로 종교가 교사자격증의 표시과목명으로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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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또한 ‘종교교육론’ 대신 ‘기독교교육학’, ‘종교심리학’ 대신 ‘선상담심리’ 등과 같은 

각 학교별 사정에 따랐던 대체이수 형태 역시 2015년 입학생부터는 <중등학교 교사자격 종별 

및 표시과목 기본이수과목>에서 정한 강의명과 동일하게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게 되어 전국 

단위의 양성과정 통일화가 확립되었다(Kim, 2017: 87). 

한편 한국종교교육학회는 2008년에 한국교육평가원과 함께 ｢2009학년도 개편 중등교사임용 

후보자선정경쟁시험 표시과목 종교의 교사 자격 기준 개발과 평가 영역 상세화 및 수업 능력 

평가 연구(연구보고 CRE 2008-6-15)｣를 발표한 바 있다. 국가고시인 교원임용시험을 통해 종교

과를 전담할 교사를 채용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가문항 및 배점 등의 기준을 개발한 것이다. 향

후 공립학교에서 종교교과를 정규과목으로 개설하고 교원의 신규 충원이 필요할 시, 이 연구 

기준에 따라 선발이 가능하도록 예비해둔 것이다.

위와 같은 종교교사 양성 제도의 변천은 타 교과와는 상당히 상이한 과정을 보여준다. 해방 

이후《국립서울대학교 설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최초의 정규 중등교원 양성기관이 설립되고, 

양성 체제 내에서 자격을 득한 이후에야 교직 임용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

이다. 하지만 제도의 빈자리에서 시작된 종교교사들의 교육활동은 4차 교육과정에서부터야 그 

존재의 근거가 명시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배경으로 인하여 현재에도 성직자와 교사라는 정체

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특정 종교에서 설립한 사립학교에서만 종교교사를 찾아볼 수 있는 

현실도 타교과 교사와는 다른 그들만의 특수성을 유지시키고 있다.

2. 종립학교 종교교사 문화의 다양성

앞서 종교교사 양성의 제도화와 관련한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았다. 지금 현장에서 활동 중

이며 교원자격증의 표시과목이 ‘종교’인 교사들은 각자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종교학 일반과 다원주의에 대한 교육이 포함된 양성과정을 거쳤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교수자 개인의 신앙을 전달하는 종교의 교육(education of the religion)의 한계를 넘어 

종교에 대한 교육(education about religions)과 종교적 교육(education of the religious)의 기초가 

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종교계 사립 중등학교 외에 공립이나 비종교계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과 

운영은 전무한 상황이라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종교교사와 관련한 현장의 문화는 

종립학교를 통해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종교적 지향과 교육자격을 충족하기 위한 양성과정 등 

개별 교사들 간의 서로 다른 경험 역시 분명한 현실이기도 하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교육현장

에서 발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특수성들이 현장의 교사 문화에는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겠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종교교사의 자질과 자격에 대한 연구들 역시 각 종교별로 다른 지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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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 불교에서는 대승의 보살을 이상적 교사로 제시하고(Park, 2002: 93-116), 개신교에

서는 역사적으로 교목은 학교 구성원들에게 복음전도와 신앙교육을 가장 본질적 사명으로 해왔

다고 말하며(Ham, 2016: 227-260), 가톨릭학교의 종교교사는 모두 성직자와 수도자로서 󰡔가톨

릭학교에 관한 지침󰡕에 따라 그리스도를 닮은 전인적 인격형성을 교육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Lee & Kim, 2017: 127, 132). 때로 특정 종교의 성직자이면서 종교교사인 이들은 “다른 종교

를 가르치는 일 자체에서 정서적인 혼란”과 “자기 종교를 배신하는 것과 같은 자책과 번민”을 

경험을 토로하기도 한다(Jeong, 1997: 80). 그러나 기존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종교학> 교과

는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에 대하여 다원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으로서의 종교들을 가르치도록 일

관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 봉직 중인 종교교사들은 기본적으로 <종교>나 <종교

학> 등의 수업지도를 담당하지만, 동시에 교내에서 건학 이념과 관련한 종교의 지도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하는 다면적이고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 

임용 이후 종교교사에 대한 재교육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종교 2

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를 기본으로 중등학교에서 특정 기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현직교

사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연수가 그것이다. 이 연수를 통과하면 1급 정교사 자격을 부여하는데, 

이는 <초․중등교육법>(제21조 제1항)에 근거한 교장이나 교감 등 관리직 승진에 필요한 요건

이기도 하다. 둘째, 개별 종교(종파, 종단)이나 학교법인 차원에서 개설하는 자체 연수이다. 이

런 연수프로그램은 각 종교의 상황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Kim & Ko, 2004: 242-246). 한국

기독교학교연맹 교목협의회, 가톨릭교육재단협의회, 불교교육연합회 등의 단체에서 진행하는 

교사를 위한 재교육은 개별 종교와 교육방법론에 대한 전문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

나 재직 중인 학교의 설립 이념과 관련한 특정 종교에 집중된 재교육은 이웃 종교에 대한 전문

성과 심화 이해에는 큰 영향을 주기 어려운 현실적인 측면도 고려해봐야 한다.

동시에 종립학교 현장에는 종교교사 외에도 다른 과목의 교사 등 다양한 구성원들도 존재한

다. 그들 역시 학교의 종교적 배경에 영향을 받거나, 혹은 그 현장문화에 스스로 영향을 미치

기도 할 것이다. 가톨릭교육재단협의회는 종교교사 뿐 아니라 일반교사에 대한 연수를 진행한 

바 있으며, 불교교육연합회에서도 매년 불교종립학교 교직원 수련회를 개최한다. 또한 사립학

교 특성 상 동일한 학교법인에서의 장기간 근속과 건학이념에 따른 신앙으로 인해 일반 사립학

교와는 결이 다른 종교적인 교사 문화를 가지기도 한다(Yoon & Kim, 2009: 131-157). 학교의 

상황에 따라 일부 교사들은 종교교사의 교과 외 활동을 보조하거나, 혹은 주도적으로 종교 지

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이유로 과목을 불문하고 

기간제교사를 초빙하는 중등교육계의 일반적인 경향을 고려해 볼 때, 종교와 같이 시수가 적은 

교양교과의 정교사 선발은 더욱 쉽지 않은 일이다(Kim, 2023: 45, 51-53). 종립학교 현장에서 

종교교사가 아닌 일반교사도 종교교육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역할이 점점 확대

되리라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상치(相馳) 교사제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삶과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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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도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에 대비하여 비전공 교사도 가르칠 수 있는 내용과 구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Kim, 2023: 26-27). 그러나 종교 비전공 교사들은 교원양

성과정에서 교육학 일반과 종교적 중립에서 대한 기초적 학습을 하였겠지만, 종교교육에 필요

한 전문훈련은 받지 못했을 것이다. 공립학교의 종교교과 개설에 긍정적인 전망이 어려운 현실

에서 종교계 사립학교에서 준 종교교사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교사들의 대부분은 개인의 신앙

의 발로와 봉사 차원에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Yoon & Kim, 2009: 150). 때문에 이들이 상치교

사로서 종교교과를 담당하게 된다면, 특정한 종파의 교육을 뜻하는 종교의 교육(education of 

the religion)의 차원에서 학생들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

즉, 국가교육과정 종교교과 편제와 개정, 교과서 발행 제도의 상세화, 교원양성과정의 개선이 

수차례 진행되었으나 이것은 제도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보편성만을 담보한다. 우리나라 중등학

교의 종교교육은 개별교사의 다양성만큼이나 다양한 현장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양성과 특수성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 이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교사에게 

주어진 역할을 중심으로 그 논의를 이어나가겠다.

Ⅲ. 교육과정의 교사 자율성 확대 방안에 따른 예상

1. 교육과정과 교사의 역할

우리나라의 초중등 공교육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실행된다. 2022 개정 교육과

정은 다음과 같이 분권화를 바탕으로 한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를 지원하고 촉진하겠다

고 발표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가 교육과정(전국 공통 교육과정의 일반적인 기준과 내용), 지역 

교육과정(국가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지역의 특수성과 학생의 교육적 필요를 반영하여 시도교육

청 등이 개발․운영), 학교 교육과정(국가와 지역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지

역 주민의 관심과 교육적 필요를 반영하여 학교에서 개발․운영) 간 주체별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교사의 경우 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포함되어 그 역할이 명시되어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21: 19).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에서 별도의 수준으로 제시되진 않지만, 근래에는 ‘교사’ 교육과정이

라는 개념에 대해 그 의미를 찾으려는 연구들이 지속되고 있다. 국가교육과 관련된 대부분의 

정책에 대한 개발 권한은 국가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 교육과정을 일상에서 실제로 구현하는 

주체는 교사이기 때문이다. 현장과 학생들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교사가 교육과정에 대해 

지금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비판과 성찰은 ‘교사 교육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를 시도한다. “교사가 실제로 학생들을 만나서 실천하는 교육활동”(Kim et al., 202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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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수준에서 제시하는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되 교사가 교육과정 전문성

(curriculum literacy)을 발휘하여 새롭게 수정․개발한 교육과정이며, 주로 교실 속 학생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에서 실제적으로 실행되는 교육과정”(Park et al., 2020: 19), 그리고 “자신의 신념

과 가치관을 토대로 주어진 교육과정을 재구성”(Kim 2017: 297) 등과 같은 정의들을 통해 교

육과정 내에서의 교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수준에서도 교사의 역할이 다양한 영역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Ⅰ.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 1.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 사. 교육과정 자율화⋅분권화를 기

반으로 학교, 교사, 학부모, 시⋅도 교육청, 교육부 등 교육 주체들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학습자의 특성과 학교 여건에 적합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22a: 3).

Ⅱ. 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 1. 설계의 원칙 → 2) 학교는 학습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동학년 모임, 교과별 모임, 현장 연구, 자체 연수 등을 통해서 교사들의 교육 활동 개선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

Ⅱ. 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 2. 교수⋅학습 → 라. 교사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이 가능한 유연하고 안전한 교수⋅학습 환경을 지원하고, 디지털 기반 학습이 가능하

도록 교육공간과 환경을 조성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22a: 11).

‘Ⅱ. 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 3. 평가 → 가. 2) 학교와 교사는 학생 평가 결과를 활용하

여 수업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나. 학교와 교사는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교수⋅학습과 평가 

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22a: 12).

Ⅲ.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 1. 기본 사항 → 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 배열은 반드시 따라야 할 학습 순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학생의 관심과 요구, 학교의 

실정과 교사의 필요, 계절 및 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각 교과목의 학년군별 목표 달성을 위해 지

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 교과 내 또는 교과 간 연계 지도 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Ministry of Education, 2022a: 11).

추가로 고등학교 <삶과 종교> 교과의 각론에서 교사의 역할은 아래와 같이 서술되고 있는

데, 교수 활동이 총체적인 교사의 교육활동으로 직결된다고 이해하더라도 실제 역할의 수행자

로서 구체적으로 교사라고 표기된 부분은 일부분 외에는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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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학습 및 평가 → 가. 교수⋅학습 → (2) 교수⋅학습 방법 → (다) 타종교에 대한 존중, 

종교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교사와 학습자 모두 포용적이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도록 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22b: 103).

국가교육과정 총론에서는 교사의 역할에 대해 포괄적이고 보편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삶과 

종교> 각론에서의 교사의 역할은 ‘교수⋅학습 및 평가’에 그 방향과 방법이 나열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주체가 지역, 학교, 교사 중 어느 수준인지 명확하게 잘 드러나지 않는다. 현장 교

사가 ‘교사 교육과정’과 국가 교육과정의 재구성에 대해 고민하는 깊이에 비해 2022 개정 국가

교육과정에서의 서술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국가 교육과정의 완성은 학교 현장이어

야 하며,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볼 때, 교원의 역량과 의지가 가장 중

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는 종교교육도 예외일 수는 없다. 결국은 교사의 역량과 의지가 새

로운 <삶과 종교> 교과 교육의 질을 좌우할 것이다.

2. 교육과정 자율성과 종교교사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등학교의 종교교육에 대해 전망해보자면, 기존과 크게 다르게 진

행되지 않을 것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삶과 종교>라는 정식 종교교과가 있으니, 그에 따라 

2025년 실제 도입을 준비할 것이다.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교과명이 변화한 것에 대한 이

해와 연구, 교과명에 알맞은 교과서 개발, 새로운 수업 지도안 개발 등은 결국 개별 종교, 개별 

학교의 개별 종교교사들이 주체가 되어 담당할 것이다. 중학교는 이전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종교교과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교육 시행에 의지가 있는 학교의 교육과정 구성에 따

라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명칭 아래서 종교가 교수․학습될 것이다. 매번 반복되는 개정 교육

과정 이후의 행정적 대처가 이번에도 반복되고, 그 과정에서 종교교사와 조력자들이 활용될 거

나 소진될 것이라는 느슨한 예상을 하는 것 외에는 새로움을 이번에도 발견해내기 어렵다는 것

이 솔직한 감상이다. 

그렇다면 고등학교 <삶과 종교>라는 정식 교과목 외 종교교육은 비교과 영역에서만 진행되

는 것일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인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가 학교의 

종교교육과 종교교사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볼 요소가 남아 있다. 그리고 그것은 학교급별

로 또 다른 가능성들을 제시한다. 

첫째, 중학교의 경우 진로연계교육 측면에서 진로연계학기 운영(중3), 자유학기제, 창의적 체

험활동을 통해 종교교육을 제시할 수 있다. 학교 차원의 자율편성 측면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학습취약시기 활용, 수업량 유연화를 통해 종교와 관련된 교육을 실행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학교단위 선택과목 개설 측면에서는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하여 학교환경과 지역환경에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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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교과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종교

교육을 할 수도 있겠다. 둘째,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진로연계학기 운영(고3), 창의적 체험활동

을 제시할 수 있고, 이 외에도 학습취약시기 활용, 공간 시간 활용, 수업량 적정화를 통해 종교

교육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단위 선택과목 개설 측면에서는 고시 외 교과개설, 학교자

율시간, 교과 재구조화 등을 활용하여 별도과목을 개설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과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다.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는 종교교과 뿐 아니라 모든 교과에게 열려 있다. 제도 자체만 볼 때는 

학교 현실과 사회에 요구에 대응하는 새로운 교과를 만들고 다양하게 제공하여 학교교육에 대

한 관심과 흥미를 지속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부분이다. 한 예로, 2022 개정 교육과정

에 새롭게 도입되어 학교가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학교 자율시간 제도

를 살펴보자. 이 제도를 통해 학교 여건에 따라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교과별 및 창의적 체

험활동 수업 시간의 학기별 1주의 수업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 가능하다. 학교 또는 학년이 선

택과목을 개발하면 지역의 특성과 연계하여 의미 있는 내용과 활동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

다는 점에서, 특히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과목을 선정하

고, 내용을 구성하며, 교재를 개발하고, 스스로 만든 교재를 가지고 가르치는 일련의 과정을 거

치며 앞서 제시한 교사의 교육과정 역량도 의미 있게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자율성 확대를 실제로 실천하고 추진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생각해본다면, 그 한

계는 명확하다. 과목 개설은 교원 수급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정된 학교의 자원과 

새로운 교원이 충원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는 공허한 시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즉, 자율성 확대는 반대로 말하면, 새 제도가 도입될 때마다 늘 그래왔듯이 교

사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시행을 하려면 수업시간, 교육내용, 운영, 방법 등

을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 모든 일의 기획과 책임의 주체는 교사이다. 먼저 과목을 선정하고, 

알맞은 교재를 직접 개발하거나 인정도서 또는 그에 준하는 교재를 선정해야 한다. 이 단계에

서 교내에서 주도권이 큰 인물이나 부서의 의중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혹은 다른 교

사나 이웃 학교가 하고 있는 것을 가져와 활용하는 경우들도 예상된다. 제도적으로 학교와 교

사가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학교 자율시

간의 그 본래 취지가 잘 구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곧 학교 외부의 영리 업체들이 학교 자율시간 등에 과목, 교재, 학습지, 영상 자료 등을 공급

해주겠다고 교사와 학교를 대상으로 홍보를 시작할 것이다. 굳이 요구하지 않아도 국어, 영어, 

수학 등과 같은 주요 과목을 위한 수많은 교과서, 교사용지도서, 참고서가 쏟아지는 현실을 비

추어 보면,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는 시장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판로가 열린 것일 수도 있다. 

개정 교육과정 발표 이후 학교보다는 이런 영리업체들이 발 빠르게 변화를 준비하고 있을 거라

는 확신은 일부만의 의견은 아니라 생각한다. 교사의 입장에서는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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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교재, 과목을 제공받고, 그에 더해 자신만의 교육과정을 재구성을 통해 새로운 교육적 시도

를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종교교사들의 입장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타교과와는 다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교

육시장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볼 때, 소수의 종교계 사립학교에서 진행되는 종교교육이 

매력적일 수 있을까. 그마저도 설립 주체에 따라 종교, 종파, 교단마다 지향하는 바가 차이가 

있는 이런 작고 복잡한 시장과 고객의 요구를 맞추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큰 이윤도 기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외부의 단체나 인물이 관심을 가지겠는가. 실제로 <종교학> 교육과

정에서 2차례 발행된 교과서들은 관할 교육청의 주도로 제작되었으며, 교과서 업체가 인정도서 

개발을 신청한 사례도 없었다. 

결국은 제도변화에 따른 현장적용의 모든 업무는 종교교사의 몫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기존

의 개별 종단이나 교파에서 발행한 종교교과 교과서와 교사용지도서를 조사해보면, 대부분이 

학교 현장의 종교교사들이 주요 집필진으로 참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랜 시간동안 외부

의 도움 없이 오롯이 현장의 종교교사들이 제도의 변화를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앞서 살펴

본 종교교사 혹은 준종교교사들의 양성과정과 근무형태의 다양까지 고려하면, 2022 개정 교육

과정 도입 이후의 현장의 모습도 역시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누군가는 포기하고, 누군가는 윗

선에서 결정된 것을 마지 못 해 따를 것이며, 누군가는 모든 열정을 쏟아 부어 새로운 교육과

정에 따른 종교교육을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경험이 축적되고, 의미 있는 기록이 

남기도 전에 또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되는 미래가 다가올 것이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종교교사의 전문성 문제이다. 서로 다른 양성과정, 

서로 다른 종교적 배경, 서로 다른 교육 환경 등을 고려해본다면, 100명의 종교교사의 100가지

의 학교종교교육현장이 존재한다. 과연 그들의 전문성은 꾸준히 축적되고, 평가받고 있을까. 실

제로 고교학점제 연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평균 선택 과목 수는 34.1% 증가하였다(Kim 

et al, 2022: 21). 우리는 이미 이 과정에서 새로운 과목에 적합한 전문성을 담보한 교사가 충원

되기보다 기존의 학교 구성원이 본인의 교원자격증 표시 과목이 아닌 교과를 지도하는 사례들

을 익히 경험해왔다.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교사의 임용권은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으

며,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교육청 여건에 따라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상치교사제도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시수가 적은 비중이라는 한계와 종교라는 교과의 

특성상 종교교육과 종교교사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자격증 표시과목 외 다른 교과를 

지도하는 건 가능하지만, 그 기간은 교사의 전문경력에는 산정되지 않는다. 양성 과정 이후 전

문성을 점검하고 향상 시키는 재교육과정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종교교사의 전문성은 무엇으로 

담보되고 평가되고 기록되어야 할까.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배워야할 내용이 국가 수

준으로 담겨져 있는 고시문이지만, 교육과정 자율화 지침이나 문서가 설명하지 않는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은 교사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과제들까지 함께 던져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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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어: 지속가능한 학교에서의 종교교육과 종교교사의 성장에 대한 모색

제4차 교육과정 당시 국가교육과정에 종교교과가 편제된 이후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교육

과정, 교과서, 교원 양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도화와 통일화가 지속되었다. 학교에서의 종교 

교육, 교과서 발행, 교사의 활동도 모두 종립학교 현장에서 먼저 실시되고, 그 현실을 법적 

테두리 내에서 보완하기 위한 제도화가 후행되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제도화 안정 이후에

는 교육과정 개편이라는 제도에 현실이 뒤따르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종교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와 2025년 도입을 계기로 학교에서의 종교 교육현장의 변화를 전망

하는 과정 중에서 이 연구는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중심 의제로 살펴보았다. 개정 교육과

정이 발표될 때 마다 반복되었던 행정적인 절차들이 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교육과

정 자율화에 따른 종교교사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전망해보았다. 

언젠가 공립학교에서도 종교교사가 임용될 때를 대비하여 개발된 연구에 따르면, 종교교사를 

‘공교육에서의 종교교사’, ‘종교학적 종교교육을 위한 종교교사’, ‘종교 간의 대화 지향의 종교

교사’, ‘지․정․의의 통합적 인격체로서의 종교교사’로 구분하면서, 그 중에서도 마지막 지․

정․의의 통전적 인격체로서의 종교교사로서의 완성을 강조한다(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Religious Education, 2008: 4-8). 앞서 세 입장의 교사가 지성(知性)과 감정(感情)

의 차원이라면, 그 마지막인 의지(意志)는 현장에서 성장되고 완성될 수 있는 측면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자질은 공립, 사립, 종립을 가리지 않고, 모든 종교교사에게 동일하게 기대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고시된 각 시도교육청의 국공립중등학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

문에서 채용 예정직에 해당하는 표시과목이 종교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국공립학교에서 

기존의 교육 시스템 안에서 교과와 시수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새로운 교사를 초빙하면서까지 

사회적 논란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종교 교육을 시행하겠다는 결정은 쉽지 않을 것이고, 이것

은 비종교계 사립학교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삶과 종교>로의 종교교과 개정의 

긍정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 후

에도 종교계 사립학교에서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현실과 이상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속

에서 앞으로의 종교교육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그 답은 현장의 종교교사들로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그들이 종교교사로서 의미 있게 실천해 온 프로그램이나 활동 등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정리하여, 막연하게 추측만 해오던 종교교육 현장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정리하는 일

이 선행되어야 한다. 꾸준한 실천과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에서의 종교 교육과정 전문가, 과목 

개발자로서 종교교사들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

다. 이를 위하여 기존과는 다른 두 가지 시도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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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교육부 차원의 관련 연구가 시행되길 촉구한다. 그동안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진행되었다(Kang et al., 2005; Kim, Ryu, & Ko 

2012).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을 교육 그 자체로만 살펴보기보다는 사회문화현상으로 이해하려 

한 것인데, 그마저도 최근 10여 년은 후속 연구를 찾아볼 수 없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종교교

육의 현황을 교과의 형식과 시수, 실제 사용하는 교과서, 교사의 자격과 근속 등 다양한 측면

에서 조사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도는 학교 종교교육의 실질적 현황을 종합할 뿐

만 아니라 현장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는 종교교사들에게 일종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더불

어 비종교계 사립학교나 공립학교에서 종교교육 도입을 시도할 때에도 실질적인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물론 이런 조사는 신중한 접근이 전제되어야 한다. 종교교육은 여타의 다른 교육영역

과 다른 특수성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 자료집계를 위한 계량화보다는 학교의 종교

교육 문제를 개별 종립학교에 위임했던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교육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책

임질 수 있는 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연구를 기대한다.

둘째, 초종교적 종교교사 모임이 필요하다. 종교별, 학교급별, 지역별, 학교별 종교교육과 관

련된 정보와 학습자료를 공유하고, 함께 연구하고, 더 나아가 국가의 교육과정 등의 정책에도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종교교육의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공유하고, 이웃 종교에 

대한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국가교육과정과 정책에 대한 공동연구 등과 같은 의미 있는 활동

이 필요하다. 다만 앞서 언급하였듯, 이미 과중한 학교에서의 의무에 추가적인 협의모임이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교단과 학교의 관심과 지원이 기반 되어야 한다. 혹은 자격연

수와 같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형태의 활동도 기획되어 현장 종교교사들에게 실질적

인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전국○○교사모임과 같은 교사협의회들이 해당 교과의 정책에 영

향을 미치는 것처럼, 종교교사들도 학교와 종교의 테두리를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공

동의 활동을 펼칠 필요가 있다. 초종교 교사모임은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이 특정종교의 신앙교

육이라는 기존의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비록 지금은 여러 어려움에 

봉착해 있으나 우리나라의 종교교육은 제도화 이전부터 존재해왔다. 근대교육과 학교에서의 심

성교육 도입을 주도해오며 공교육에 정식으로 종교교과를 편제하고, 각종 제도화를 이룩해온 

종교교사들이 <삶과 종교> 교과 실시를 계기로 제도를 넘어 새로운 대안을 다시 제안해주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국가교육과정, 교과서, 교원 양성과정 등의 모든 제도의 종착

지는 현장의 학생들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학생들의 삶이 중심에 있어야만 그 모든 것들이 의

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삶과 종교>라는 교과명의 변화를 통해 학교에서의 종교교

육이 삶과 연계된 교육과정으로 실현되고, 교육과정 자율화와 같은 제도의 기술적인 문제를 현

장의 학생들 앞에서 구현해내는 종교교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기대된다. 고도화된 교육제

도로도 해결되지 않는 사회와 학교의 문제에 종교교육이 그 대안이 되어, 세속적 경험으로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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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되지 않는 거룩한 체험의 교육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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